
박선호 차관,“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조치에 만전”당부

13일 세종시 행복주택 현장 찾아 코로나19 방역체계 점검 및 근로자 격려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(금) 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주택

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

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먼저, 박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 

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“서민주거 안정의 핵심인 행복주택이 

입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”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.

□ 이를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“발주자,

건설사업자, 근로자 개개인 모두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

필요”가 있음을 강조하면서,

ㅇ 철저한 현장출입 관리, 개인의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 

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□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”발주기관은 공정

조정 또는 공사중지를 적극 검토하고,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

위해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변경도 적극적이고 선제적

으로 조치할 것”을 LH에 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, 작업장·식당 등 현장 내 방역 실태를 점검하면서 “코로나19

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, 공사 마무리까지

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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